시멘트사 재활용관련 관련 보충 설명

1. (폐기물사용 시점관련)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허가되지도 않았는데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 시멘트사의 재활용은 초창기에는 제품인 부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짐

폐기물의 재활용은 80년대 중반에 법체계를 갖추면서 부원료 중심으로 시작됨.

    연료는 90년대 중반부터 재활용을 시작하였으며, 법적근거도 없이 재활용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임.

2.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

· 부산물/폐기물 재활용 현황 

                                                                                 (천톤)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부

산

물
	원료
	2,318
	2,059
	2,059
	2,200
	2,707
	2,762
	2,515
	2,316

	
	연료
	227
	222
	245
	241
	329
	273
	465
	492

	
	첨가재
	4,268
	5,727
	5,670
	6,196
	6,361
	6,184
	6,534
	6,970

	
	소계
	6,813
	8,008
	7,974
	8,637
	9,397
	9,219
	9,514
	9,778

	폐

기

물
	원료
	1,529
	1,768
	1,851
	2,167
	1,550
	2,320
	2,402
	1,659

	
	연료
	96
	117
	225
	355
	165
	243
	390
	435

	
	소계
	1,625
	1,885
	2,076
	2,522
	1,715
	2,563
	2,792
	2,094

	계
	8,438
	9,893
	10,050
	11,159
	11,112
	11,782
	12,306
	11,872


· 시멘트사에서 재활용 되는 대부분의 순환자원(부산물+폐기물)은 원료 대체용이며,

’99년 이전에도 년간 800만톤 이상을 재활용하여 왔음.

   또한, 재활용량의 증가는 재활용산업의 기술 발전이나 시멘트사의 사용능력 증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전에는 재활용이 불가하던 품목으로까지 범위가 확대 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재활용 품목과 량은 지속적으로 증대 할 것임.

· 1999년과 시멘트사의 폐기물 재활용 연관성 주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덧붙이면,

시멘트사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KS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다른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신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르고 있음.

199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라 시멘트사의 재활용이 이루어 지고 있음

(최근에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재활용 규정을 별도로 입법 추진하고 있지만…)

시멘트가 KS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물은 재활용신고로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지정폐기물(폐유 등)중 일부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어 사용이 불가하였음.

이에 따라 시멘트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까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멘트소성로를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1999년 8월에 ‘시멘트소성로및용광로’를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함. (당시 환경부 유권해석도 법개정 이유를 재활용 확대라고 밝히고 있음)

참고로 법개정은 ‘소각시설’로 허용한 것이므로 ‘가연성 폐기물’에 국한된 개정이며,

영업 폐기물이 겹치는 소각로업계에서는 현재까지도 반발하고 있음.

법 개정후 시멘트사가 지정폐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처리업 허가’가 필요함. 

그런데, 시멘트사가 관할관청(원주지방환경청)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자 허가를

못 내어주겠다고 하여 접수한 허가신청 서류를 자진 철회하였으며, 현재까지

시멘트사들은 중간처리업 허가가 없어서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직접

영업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한 상황임.

이와는 달리 관할관청(원주지방환경청)은 시멘트공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폐유, 기름걸레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 시멘트사별로 1~2기를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허가증에도 외부 발생폐기물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결론적으로, 시멘트소성로가 1999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로 법적인 인정을 받았으나,

   － 외부 발생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어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멘트사 자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에 한정하여 파행적으로 적용하여 왔음 

   － 현재 대부분의 시멘트사가 재활용하고 있는 폐기물은 기존의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관련성이 없음.

3. 시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약 2~3%에 달하는 연소재에 의한 영향뿐임

·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음

시멘트 제품중의 중금속은 대부분 원료 물질중의 중금속이 여전히 남은 것임.

(가연성폐기물의 연소재가 전체 중금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일반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은 태웠을 때 연소재가 2~3%만 남고 나머지는 연소하여

가스 상태로 전량 배출됨.

따라서,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연소재 2~3%속에 남아있는 중금속이라는 의미임.

    가연성폐기물을 아무리 사용하여도 시멘트의 중금속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극히 

    적다는 얘기임.

4. 1450도의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지만

실제로 분진의 성분 검사시 중금속이 다량 배출되고…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도 법적으로 전무하다가 최근에 입법 했지만, 많은 부분

(다이옥신 등) 이 빠져 있음.
· 1450도로 높아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중금속에 대한 얘기가 아님.

대부분의 중금속은 온도가 높더라도 휘발하지 않고, 시멘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됨.

1450도로 온도가 높으면, 중금속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온에서 유기성분이 

분해되어 다이옥신 등이 적게 배출된다는 얘기임.

참고로, 정부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특별법’을 이미 제정 공포하여, 

시멘트소성로를 포함한 일부 산업에 대해 ‘다이옥신’을 규제 할 계획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가능함)

5. 6가크롬이 원료인 석회석에만 들어있는 양 ?

  석회석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슬래그 등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옳음
· 6가크롬은 시멘트소성로에서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크롬(일반적으로 3가)이

전환되는 것임. 처음부터 6가크롬 형태로 있는 것은 거의 없음.

      크롬은 석회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원료에도 당연히 크롬이 있음

      다만 석회석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크롬의 기여량이 많다는 의미임.

6. TMS로 체크하는 항목 자체가 중금속 등의 항목이 빠져 있으므로 분진 등의 

양은 완화될 것이나, 그 독성에 대한 부분은 체크되지 못함.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훨씬 엄격한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주변으로 배출되는 시멘트의 중금속은 분진과 함께 배출되는 것임.

따라서, 분진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당연히 중금속이 줄어 들게 됨.

      또한, 중금속을 TMS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님.

시멘트소성로 뿐만 아니라 소각로도 어떤 배출시설도 중금속을 TMS로 관리할

수는 없음(그런 기술 자체가 없음).

      외국에는 엄격한 대기배출기준이 있다는데, 그렇다고 TMS로 관리하는 곳은 없음.

현재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중금속에 대한 규제 도입을 검토중임. 

우리나라 시멘트 소성로 방지시설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Bag Filter이기 

때문에 먼지 배출량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음.

우리나라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중금속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

7. 국산시멘트에서도 금붕어가 살아난 것은 시멘트 회사마다 pH가 다르다는 말인지?

· 시멘트의 종류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주장임

일반적으로 시멘트는 포클랜드시멘트를 말하며, 대부분 pH가 11~12 수준임

      그외에는 특수시멘트라고 부르는데, 포틀랜드용 크링커에 슬래그,석탄회(플라이애쉬)

등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며 ‘슬래그시멘트’,’플라이애쉬시멘트’ 등으로 부름.

      시멘트가 강알칼리가 되는 것은 석회석중에 ‘칼슘(CaO) 성분’이 많기 때문임.

만약, ‘칼슘(CaO) 성분’이 없는 슬래그나 플라이애쉬를 섞으면 당연히 pH가 낮아짐

따라서, 시멘트 마다 pH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시멘트냐에 따라 pH가 달라지는 것임

      만약, 포틀랜드시멘트에서 쌍용만 pH가 11~12 수준이고, 나머지 회사가 낮다면

      쌍용시멘트만 팔릴 것임(진짜 엄청난 대박인데…).

8. 석탄재가 우리나라에서 남아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

· 석탄회는 화력발전소로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재를 말함.

석탄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눔,

      하나는 거의 대부분이 연소되어 가벼워진 후에 집진설비에서 잡힌 Fly Ash(비산재)와

      불완전연소가 되어 연소로의 바닥에 쌓인 Bottom Ash(바닥재)로 나눔.

      현재, 국내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석탄재는 대부분 Fly Ash(비산재) 이며

      Bottom Ash(바닥재)는 한전에서 매립을 하고 있음.

그 이유는 Bottom Ash(바닥재)는 이물질이 많고, 연소되지 않은 석탄 성분도 많이 

남아서 품질 변동이 심하여 원료나 연료로 대량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소량씩은 사용할 수 있으나, 별 도움이 안되 아직까지는 제대로 재활용이 안됨)

      당연히 시멘트사에서 사용하는 석탄재는 Fly Ash(비산재)임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도 Fly Ash(비산재)임.

      한국의 한전 화력발전소에서는 Fly Ash(비산재)를 정제하여 고가로 판매하여

      시멘트사로 줄 수 있는 Fly Ash(비산재)가 없음.

